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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장장 늦늦게게 지지는는 맑맑은은 물물 따따라라 핀핀 장장수수의의 벚벚꽃꽃
장수군 번암면 동화댐을 둘러싸고 있는 벚꽃나무의 꽃망울이 서서히

터지기 시작했다.�북은 꽃망울과 연분홍빛 꽃이 어우러져 있는 모습마저
보는 이를 설레게 한다.�
드라이브하기 좋은 호반도로를 따라 달리다보면 유명 가수의 노래가

콧노래로 절로 나올 터.
갓 연애를 시작한 커플이라면 두 손잡고‘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 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동화댐 주변을 걷는 것도 좋을 듯하다.
벚꽃길을 따라 내려오다 보면 물빛공원과 죽림정사를 볼 수 있다.�이

곳에서도 역시 벚꽃과 목련이 나들이객들을 반갑게 맞이한다.�죽림정사
의 고요한 정취와 물빛공원의 생동감을 동시에 느끼고 다시 동화댐 벚
꽃 길을 따라 발길을 옮기다보면 또 한 번의 감동이 가슴에 번진다.�

논개생가를 시작으로 대곡호 주변 벚꽃길이 한 폭의 그림으로 눈앞에
펼쳐지기 때문.�
논개생가지에는 다양한 꽃뿐만 아니라 의랑루,�연못,�단아정,�주논개석

상,�기념관,�생가가 있다.�주변에는 주촌민속 마을과 도깨비전시관이 조
성되어 다양한 볼거리까지 제공한다.
이곳에서는 꼭 들려 맛봐야 할 것이 있다.�현지인들만 알고 있는 비밀

맛 집 중 하나인 바로 장수의 맑은 물로 만든 수제 맥주가 그것이다.
해발 600m,�장수군 의암로 583번지에 위치해 있어 이름도 장수 크래프

트브루어리 무진장 583,�‘583양조장’이다.�3명의 귀농인들이 힘을 모아
꾸린 장수 크래프트 브루어리는 양조장에서 직접 수제 맥주를 제조하고
펍에서 맥주와 함께 피자를 비롯한 다양한 먹거리를 판매하고 있다.
특히 직접 재배한 신선한 토마토를 올려 화덕에서 구워낸 피자는 이곳

의 맥주와 잘 어울리는 것은 물론 맥주의 맛을 더욱 풍부하게 느끼게 해
준다는 평이다.

특히 물의 고장의 장수에서 자란 생 홉을 재료로 맥주를 만들어 일반
맥주와 비교 할 수 없는 맛을 자랑한다.�여기에 청정 장수의 물을 이용
해 만든 맥주라니,�맛을 보지 않고서야 감히 평가 할 수 없을 것이다.

▲▲벚벚꽃꽃의의 아아쉬쉬움움을을 사사과과꽃꽃과과 철철쭉쭉이이 달달래래다다
벚꽃이 지면 사과꽃과 진분홍빛 철쭉이 얼굴을 내민다.
대부분의 봄꽃은 4월 초순이면 절정에 이르지만,�장수사과는 해발 400

〜600m의 청정지대에서 자라기 때문에 사과꽃이 하순부터 절정을 이룬
다.
사과의 고장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장수읍과 계남면 지역 일대는 물론

어디서나 사과꽃을 쉽게 볼 수 있다.
해발 919m의 봉수대의 유적이 지금도 남아있는 봉화산은 오래된 봉수

대라는 점에서 역사적인 의미가 큰 것 뿐 아니라 화려한 철쭉 군락지로
도 유명하다.
5월 초순이 되면 산 능선과 바위 언덕 곳곳에 군락을 이룬 철쭉들이

만개하고 정상에 오르면 멀리 북쪽으로 장안산과 남덕유산,�기백산,�남
쪽으로 지리산의 봉우리들이 연이어 펼쳐져 장관을 이룬다.
5월이면 전국에서 모여든 나들이객들로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장수

군명소중하나인봉화산철쭉군락지를안가보면두고두고후회할터.

▲▲시시티티투투어어 버버스스 타타고고‘‘장장수수군군 한한 바바퀴퀴’’
장수군이 나들이객들의 편의를 위해 시티투어 버스를 본격 운영한다.
오는 23일부터 운행되는 시티투어 버스는 코스에 따라 오전 8시 30분

전주한옥마을 르윈호텔 앞에서 출발하며 버스는 논개생가,�도깨비전시
관,�덕산계곡,�뜬봉샘 생태관광지 등 장수군 주요 관광지를 지나는 순환
버스 형태로 운영된다.
계절에 따라 특별코스가 운행되며 이달 23일부터 5월 11일까지는 장수

봉화산의 만개한 산철쭉을 관람할 수 있는 특별 코스가 운행될 예정이
다.�
정기운행코스는 3코스 순환으로 논개생가·도깨비전시관-덕산계곡 트

레킹-장수읍내-뜬봉샘생태공원·렛츠런팜장수목장-무주적상산·무주구
천동·남원지리산뱀산골-전주 일정으로 운행된다.
논개생가와 뜬봉샘 생태공원에서는 문화관광 및 생태관광해설사가 동

행해 장수의 역사ㆍ문화ㆍ관광명소를 소개해준다.�요금은 어른 9,000원,
경로ㆍ아동은8,000원으로,�자세한 일정과 접수는 남북여행사(1588-1466)
또는 시티투어 홈페이지(www.nbtour.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수=고판호기자

높은산따라…맑은물따라…벚꽃·사과꽃·철쭉보러

전북 벚꽃 명소로 유명한 소양과 남원,�구이 등에는

꽃비가 한창이다.

봄을 제대로 느끼지도 못했는데 꽃바람과 함께 봄이

가는 게 아쉽다면,�봄을 붙잡고 싶다면 서둘러 장수로

발걸음을 옮겨 보는 것이 어떨까?

번암면동화호,�연인데이트가기에‘안성맞춤’

장수에서흐르는물로만든수제맥주도맛봐야

청정지대서자라는사과꽃,�이달하순부터절정

5월초순만개봉화산철쭉으로늦은봄달래러

↑ 번암면 동화호 벚꽃길

↑ 사과꽃 축제

봉화산 ↑


